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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개국 동포 청년 285명, 모국에서 한인의 뿌리 만난다
- 재외동포청, ‘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’ 개회식 개최
- 6박 7일간 역사·문화·평화 체험하고 세계 각국 동포 청년과 교류

□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(만18-25세) 285명이 대한민국의 

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‘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

청년 1차 연수’에 참여한다.

 ㅇ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7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스위스그랜드

호텔에서 개회식을 열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. 

□ 참가자들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·문화·

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. 

 ㅇ 이번 연수는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

키우고,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한인 연결망을 

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. 

□ 올해는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을 줄이고, 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소

통하는 ‘체험·참여형 프로그램’을 확대했다. 한반도의 역사와 평화에 대한 

이해를 높이는 현장 체험과 강연도 강화했다.

 ㅇ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역별로 나눠 천안 독립기념관, 고성 통일

전망대,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역사 현장을 방문한다. 

 ㅇ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전주 지역문화 체험,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등에도 

참여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산업 발전상을 살펴본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개회사에서 “여러분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



속에서 성장했지만 ‘대한민국’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 있다”며 

환영의 인사를 건넸다.

 ㅇ 이어 “이번 연수를 통해 모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각국의 동포 

청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바란다”며 “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의 

가치를 알리고 한국문화를 이어가는 가교로 성장해달라”고 말했다.

□ ‘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’는 지난 6월 22일 시작해 오는 8월 

17일까지 청소년 연수 6회, 청년 연수 3회 등 모두 9차례 열린다. 전 세계 

차세대동포 약 2,600명이 참가한다.

붙임  2026 차세대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 개회식 사진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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